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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022년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결과 발표

- 제작투자·국내외 유통‧수익 증가 채널, 상위등급 평가 받아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12월 20일(화), 「2022년도 

방송콘텐츠 제작역량평가」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평가는 ｢방송콘텐츠 제작역량평가위원회｣ (평가위원장 안형환)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PP)의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98개사가 운영하는 168개 채널의 2021년도 실적분에 대해 실시한 것이다. 

  PP의 방송프로그램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평가대상 채널을 매출규모 

기준으로 가/나* 그룹을 나누고 3개 공급 분야**로 구분하여, 자원·

과정·성과 경쟁력 등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였다. 

* ‘가’(방송법상 승인․허가 방송사업자와 계열관계에 있거나 대규모 PP(직전 3년간

방송사업매출액이평균 300억 이상인복수채널사용사업자)가 운영하는채널), ‘나’(그 외)

** 분야 ‘1’ (스포츠, 게임, 경제 등 현장중계), 분야 ‘2’ (연예오락, 영화, 애니메이션,

드라마 등), 분야 ‘3’ (문화예술, 교육, 낚시, 등산, 건강, 소비자, 노인 등)

  올해 평가 결과, ‘가’ 그룹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재택시간 

증가에 대응하여 활발한 제작 투자를 해온 채널들이 높은 등급을 

받았으며, 중·소 PP로 구성된 ‘나’ 그룹은 제작투자, 국내외 유통‧
수익 확대에 노력했던 채널들이 상위등급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매우우수 등급] ‘가’ 그룹에서는 SBS  GOLF, tvN, tvN STORY 등 

11개 채널, ‘나’ 그룹에서는 한국바둑방송, E채널, 에프티브이 등 

14개 채널이 포함되었다.

< [매우 우수] 등급 채널 >

구분
채널명

분야 ‘1’ 분야 ‘2’ 분야 ‘3’

‘가’ 

그룹

SBS GOLF, 

SBS Biz

tvN, Mnet, tvN show, 

tvN Drama, MBC에브리원,

UXN, 캐치온1

tvN STORY, O'live

‘나’ 

그룹

한국바둑방송, 

한국경제TV

E채널, GTV, INET-TV, 

애니원, AsiaN, GMTV, 

가요TV 

에프티브이, 이벤트TV, 

플레이런TV, 생활체육TV, 

예술TV Arte 

  [우수 등급] ‘가’ 그룹에서는 KBSN스포츠, SBS F!L, 투니버스 등 

17개 채널, ‘나’ 그룹에서는  MTN, 아프리카 티비, CookTV 등 29개 

채널이 포함되었다.

< [우수] 등급 채널 >

구분
채널명

분야 ‘1’ 분야 ‘2’ 분야 ‘3’

‘가’ 
그룹

KBSN스포츠, 
SBS Sports  

SBS F!L, 캐치온2, OCN, 
SBS Plus, OCN Movies, 
OCN Thrills, 엠비씨 엠, 

iHQ, NOW제주TV, 
KBS조이, KBS드라마

투니버스, 중화TV, 
OLIFE, 채널뷰 

‘나’ 
그룹

MTN, 바둑TV, 
IB SPORTS, 

토마토증권통, 
서울경제TV, 
이데일리TV, 
GOLF&PBA, 
빌리어즈TV

아프리카티비, 
ApleDrama, AsisUHD, 
애니맥스, 대교노리Q, 

AsiaM, 붐TV, 
하이라이트TV, 애니박스, 
INETLIFE, 채널차이나, 

CNTV

CookTV, 
UHDDreamTV, 

쿠키건강TV, 복지TV, 
실버아이TV, BallTV, 

MG소비자TV, 
디마티비, 

마운틴티브이



  방통위는 이번 평가에서 ‘매우우수’ 등급을 받은 25개 채널에 대해 

‘매우우수 채널’ 선정 마크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과기정통부와 협업

하여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 선정에 평가결과를 활용하고 있으며, 

유료방송사 PP 평가 항목에도 반영된다.

  한상혁 위원장은 “방통위는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를 통해 다양한 

채널들이 고품질의 유익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콘텐츠 제작 경쟁력을 

강화하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끝.

     


